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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에착과 십리적 안녕감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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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심리적 안녕감,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 

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 40-60세 

의 중년기 여성 415명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착불안이 심리적 안녕감, 고통감내 

력, 적극적 대처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에착회피가 심리적 안녕감,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직 

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고통감내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기는· 경로와 적극 

적 대처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기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고통감내력과 적 

극적 대처는 에착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였다. 셋째, 에착회피와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 성인에착이 있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통감내력과 적 

극적 대처의 성장지향적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에착불안과 에착 

회피가 적극적 대처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에착차원 특성 

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담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 여성, 불안정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 

* 본 논문은 2019년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 

1)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 전공, 석사 

2) 교신저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E-mail: aness25@ajou.ac.kr) 



96 인간발달연구 

I. 서 론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반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환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생 전반에서 중년기 

가 차지하는 비중이 집자 증가하고 있디召홍은 

선, 2015). 중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로서 신체적 · 심리적 

으로 많은 변화를 겪음으로써 다양한 내 · 외 

적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김영희, 이치호, 

1992; 이평숙, 2003). 이 시기는 청년기에서 노 

년기로 가는 중간 단계로, 반달단계의 기준에 

따라 40세부터 60세 이하의 연령을 중년기라 

고 한디-(Erickson, 1950; Levinson, 1986). 이 반달 

단계의 중년기 여성은 폐경과 갱년기 증상 등 

다양한 신체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를 겪 

음과 동시에 청소년 자녀들과 갈등, 자녀 취 

업과 결혼으로 독립해 나감으로서 가족제게와 

역한변화가 초래된다. 이로 인해 부부가 일상 

생환에 재적응하는 시기이기도 하디여한금선, 

2000). 또한 부모가 고령화됩 에 따라 노부모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돌봐야 하는 의무감과 시 

댁과의 갈등 등으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중년기 여성에게 스트래스 요인 

이 되기도 한디@l평숙, 2003). 이와 같이 중년 

기 여성은 다양한 스트래스 상황에 처하게 되 

면 피로감, 근육통, 순환계와 소화기 증상 등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디召]영희, 이치 

호, 1992). 이는 중년기 여성이 가정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억압함으로서 나타난 신체화 증상 

(임은옥, 1994)으로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 

녕감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 

트래스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상 

태에도 영향을 미쳐 강박증, 우울과 불안, 대 

인관계 예민성과 적대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한디나j 미 해 윤자원, 손해 영, 2005). 이 렇듯 

중년 여성의 다양한 스트래스가 중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 

음 미칠 수 있다(정성훈, 심운경, 천성문, 

2016). 특히, 이 시기의 중년기 여성들은 삶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반달음 이루기도 하지만,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기도 하며, 노 

년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성미해 

등, 2005). 이 에 다양한 스트래스를 경 험하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목하여 관 

련 변인들을 탐색해 보는 것은 노년기의 성공 

적인 삶을 예측하고 삶의 전환기적 위기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댜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개인이 인생 전반에 대 

해 느끼는 행부감이나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McDowell & Newell, 1990). Ryff(l989)는 심 리 적 

안녕감은 개인이 직면하는 도전들로부터 얻마 

나 궁정적으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회부력의 원천으로도 작 

용한다고 했댜 심리적 안녕감은 포괄적인 의 

미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미하 

는 것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관적 안녕갑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내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 쾌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Ryan & Deci, 2001), 심리적 안녕 

감은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 그리고 가 

치 있는 삶을 통해 경험되는 좀 더 기능적인 

개념으로(김명소, 임지영, 2003), 주관적 안녕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97 

감에 비해 좀 더 성숙된 개념이다. Ryff(l989) 

는 사람들이 스스로 행부하다고 생각하고, 만 

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변한 

다고 보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이론적 배 

경이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Ryff(1989)는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안녕감'음 

개념화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자아수용과 궁정적 대인관계, 자율성과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고대로 수용 

하고, 궁정적인 대인관계를 맷으며, 자신의 행 

동음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에 대한 

지향집, 고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디召}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최근에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스트래스 대처방식(이민정, 최진아, 

2013), 성인애착(김현주, 함경애, 천성문, 주동 

범, 2012; 박인숙, 김은하, 2018), 자아탄력성 

(김현주 등, 2012). 마음챙김(박인숙, 김은하, 

2018) 등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인 측 

면에 주목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성 인애 

착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디나신은진, 2016; 임정의, 2017). 

애착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맺논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 

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개인의 

적응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디{Mallinckrodt, 

2001). 이 내적작동모델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 

년기, 성인기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틀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관된 형태로 성인기의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이 러 

한 과정음 거치면서 내적작동모덴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되어 성인애착으로 반전하게 

된댜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 애착유형 

음 안정애착, 애착회피, 애착불안으로 3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성인 불안정애착 

의 두 유형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분류하 

였댜 정서적으로 안정애착음 형성한 성인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맷으며, 사회생환 

전반에서 자율적 행동과 만족감 및 자존감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으로 대인관계가 

온정적이지만(이윤주, 2007), 불안정애착의 성 

인은 정서경험 및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자원 

이 부족하여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으로 고들 

의 자원음 온전히 환용하지 못한디전안명 희, 김 

명희, 2006). 특히, 애착불안은 감정기부이 심 

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하며 자주 

심 리 적 고통음 호소한디-(Mikulincer & Shaver, 

2007). 뿐만 아니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 

움과 친밀한 대상과 늘 가까이하려는 경향성 

음 보이며 타인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집착한디-(Wei, Vogel, Ku. & Zakalik, 2005). 고 

러나 애착회피는 타인과의 거리를 갖기 위해 

과도하게 방어적이며, 타인에게 의존하논 것 

을 불편해 하고 자기의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 

여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적자원을 통해 

성 취 를 얻고자 한디〈Kobak & Sceery, 1988). 한 

편, 애착불안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어 

적 대처에 의존하지만, 애착회피는 지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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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게 하여 타인과 거 리를 유지하는 방어적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kulincer & Shaver, 2007). 이 처 럼 성 인의 애 

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서로 다른 정서대처전 

략과 방어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Mikulincer & Shaver, 2003), 이 에 따른 심 리 적 

안녕감에서도 차이가 있음 것으로 추론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는 심리적 안녕감을 방해하는 예측변인으 

로 확인된 바 있디召]현주 등, 2012; 유경자,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중년 

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어떤 양상음 보이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의 

특성에 따라 상담장면에서 어떤 개입전략이 

효율적인지 시사집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 

댜 

최근에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고려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 내용을 살펴보면, 박 

인숙과 김은하(2018)는 애착불안과 심리적 안 

넝감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부분매개 하였고, 

애착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는 마음 

챙김이 완전매개를 나타냈고, 재영문과 곽수 

진(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과 우울이 애착불 

안과 애착회피를 부분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 

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주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를 완전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불 

안정 애착경험이 어떤 경로와 기제를 통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음 경험하는 

중년여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 치 는 과정 에 서 고통감내 력(Leyro, Zvolensky, 

& Berstein, 2010)을 고려해 보고자 한댜 

고통감내력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심리적으로 위협되는 상태를 견디는 능력을 

말한디-(Zvolensky, Leyro, Bernstein, & Vujanov!C, 

2011). 이러한 고통감내력은 정서적인 불편감 

음 경험하는 상태에서도 목표를 추구하는 행 

동경향을 보이며, 정서조절곤란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디-(Brandt, Zvolensky, & 

Bonn-Miller, 2013).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은 

고통음 견디기 어려워할 뿐 아니라, 고통음 

감내하는 노력보다도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며,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준다(Simons & Gaher, 2005). 고러 나 부정 정 서 

를 많이 경험하더라도 고통감내력이 높으면 

불안과 우울증상음 더 적게 경험하며, 외상 

후 스트래스 장애 증상 또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Vujanovic et al., 2013), 고통감내력은 정 

서장애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댜 게다가 고통감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이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갖는다고 하였디-(Beck, Rush, Shaw, & Emery, 

1979). 이외의 연구에서도 고통감내력이 높으 

면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어 

(Keough, Riccardi, Timpano, Mitchell, & Schmidt, 

2010), 고통감내력은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을 이해하는 개 

념 적 토대 를 제 공하는 애 착(Lopez & Brennan, 

2000)과 밀접한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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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은 초기 아동기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서가 무시되는 환경에서 자 

란 개인은 정서조절, 자기통제기술, 고통감내 

력 의 반달음 향상시 키 는 것 이 어 렵 디-(Pascuzzo, 

Cyr, & Moss, 2013).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조 

절의 관계를 살펴본 이현주(2012)의 연구에서 

도 불안애착이 높음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감 

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 수준이 높음수록 스트래스 상황에서 계속 

적으로 고 상황을 반추하거나 타인이나 자신 

음 비난하는 등 부정적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 

절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나타냈디召l두리, 신 

나나, 2018). 또한 불안정 애착은 스트래스 상 

황이나 부정적 정서 상태에 있음 때 폭식행동 

음 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으로 정서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디-(Cooper, Shaver, & Collins, 

1998). 같은 맥락에서 Leyro 등(2010)은 만성적 

인 정서조절의 실패는 특정 정서경험에 대하 

여 견녀내는 힘이 부족하여 생기며, 고통감내 

력을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소로 제안하였다. 

이렇듯 불안정 성인애착과 고통감내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예측되나 두 변인 간의 관계 

를 직접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종합해 

보면, 불안정애착의 중년기 여성은 고통음 감 

내하는 노력보다도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통갑내력 수준을 낮춰서 

(Simons & Gaher, 2005) 심 리 적 안녕 감 저 하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시사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고통감내력이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변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한댜 

불안정 성 인애착, 고통감내력과 더불어 심 

리적 안녕감을 예상할 수 있는 변인으로 스트 

래스 대처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스트래스 

를 이겨내고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해 적응적 

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며, 스트래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 에 영 향을 준디-(Lazarus & Folkman, 1984). 

스트래스 대처란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음 위협하는 내적, 외적 요구들을 다루는 모 

든 인지 · 행동적 노력을 말한디-(Lazarus & 

Folkman, 1991). 스트래스 대처는 스트래스원에 

대한 인식과 대처 태도에 따라 소극적 스트래 

스 대처와 적극적 스트래스 대처로 구분된다 

(배성희, 양난미, 2016). 이 중 적극적 스트래 

스 대처는 스트래스 상황을 인식하려고 노력 

하거나 궁정적인 행동음 시도하는 것을 말한 

댜Billings & Moos, 1981). 적극적 대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로 분류된다. 

이 중 문제중심적 대처란 스트래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초집을 두는 대처방식이며, 사회 

적 지지추구 대처는 스트래스 상황에 직면했 

음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방 

식음 말한디@]장호, 김정 희, 1988), 

선행연구에서 소극적 대처는 심리적 안녕감 

과 부적관계가 있는 반면, 적극적 대처는 심 

리 적 안녕 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디-(Coyne, 

Aldwin, & Lazarus, 1981). 정윤선(1993)은 적극 

적 대처를 보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유지되 

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높고, 소극적 

대처를 할수록 행복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전 

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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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요인인 문제중심적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함경애, 변부희, 천성문, 

2011; 이민정, 최진아, 2013). 더불어 문제중심 

대처를 하는 경우 스트래스 해소와 적응에 도 

움이 되며, 적극적 대처양식은 생환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으나, 소극적 대처양식은 생환 

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디召} 

혜정, 백용매,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트래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극적 

대처방식보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스트래스 상 

황을 극부하게 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음 보였다 

(Wei, Russell, & Zakalik, 2005). 예를 들어, 안정 

애착 성인들은 스트래스에 직면했음 때 문제 

중심 대처방식이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음 사용하는(Brennan & Shaver, 1995) 반면, 불 

안정애착음 형성한 경우 소극적 대처를 더 

사용하였다(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박재욱-(2018)의 연구에서도 불안정 성 인 

애착은 소극적 대처방식과는 정적 상관음, 적 

극적 대처방식인 문제해결중심과 사회적지지 

추구와는 부적 상관음 나타냈다. 일부 연구(배 

성희, 양난미, 2016)에서논 불안정 성인애착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관계가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애착회피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애착불안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애착회피와 적극적 스트 

래스 대처의 관계가 부적 상관음 보인 선행연 

구와 일치 하나(Wei et al., 2005), 애 착불안과 

적극적 스트래스 대처가 부적상관음 보인 연 

구와 일치하지 않는디전양난미 외, 2015). 고러 

나 소극적 대처에 비해 적극적 대처가 문제해 

결과 심리적 안정에 더 적응적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Terry, Tonge, & Callan, 1995),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에 초집을 두어 불안 

정 성 인애착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불안정 성인애착인 애착불안, 애착회피 두 개 

의 차원과 적극적 스트래스 대처의 관계가 다 

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는 적극적 대처에 의해서도 매개될 수 있 

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과 외로 

움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래스 대처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지지추구가 부분매개함을 밝 

혔으며(이은주, 2014), 배성희와 양난미(2016)의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적극적 스트래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외로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댜 아울러 애착불안은 적극적 대 

처를 매개로 실연 후 성장에 부분매개효과가, 

애착회피는 적극적 대처를 매개로 실연 후 성 

장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디"良ll 립, 정남운, 

201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방식 

음 매개로 불안정 애착과 다른 변인들의 관계 

를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 내처방식 

을 매개로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애착불안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고 관계에 

집중하여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며 (Collins & Feeney, 2000), 애 착회 피 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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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인 해결을 사용하 셋째,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심리적 안녕감 

기보다는 이를 억제하고 회피하여 자신이 처 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있는 

한 상황을 부정 적으로 해석하게 한디-(Wei et 가? 

al., 2005),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는 적 

극적 대처 방식음 저하시키고(Collins & Feeney, 

2000), 저하된 적극적 대처방식은 심리적 안녕 11. 연구-BJ-법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디P] 민 

정, 최진아, 2013) 

지금까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으로 

불안정 성인애착,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 등 

음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 

성음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 

넝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가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댜 이를 통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를 검증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 개입의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에 유용한 기초 자 

료로 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년기 

의 삶의 모습과 생환양식이 노년기의 삶에 유 

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김미정, 김귀분, 

2013), 중년기의 위기를 잘 극부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중년기 여성의 

가족과 사회의 안녕은 물론 성공적인 노년기 

의 삶을 산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넌71 여성의 애착불안, 애자회피, 

심리적 안녕감,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 

효과가 있는가?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40-60세의 중년기 여성 417명을 대상으로 섣 

문음 실시하였다. 고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 

부를 제외한 총 41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댜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5-45세 91 

명(21.9%), 46-50세 124명 (29.9%), 51-55세 131 

명(31.6%), 56-60세 69명(16.6%）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41명 (9.9%), 초혼 331 명 (79.8%), 재 

혼 9명 (2.2%), 이혼 22명 (5.3%), 기타 4명 (1.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없음 65명 

(15.7%), 1 명 79명 (19%), 2명 234명 (56.4%), 3명 

37명(8.9%）이며, 학력은 중졸 이하 3명(0.7%), 

고졸 85명 (20.5%), 전문대졸 45명(10.8%), 대졸 

213명 (51.3%), 대학원졸 이상 69명(16.6%）인 것 

으로 나타났댜 

2. 조사도구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ck과 Shaver(1998)의 친밀관계 경 험 척 도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Questionnaire: 

ECR)를 사용하였다. 이 친밀관계 경험척도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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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 정 한 ' 친 밀 

한 관계에서의 경험-개정판'(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Questionnaire-Revised: ECR-R)을 김 성 

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친밀관 

게 경험검사 개정판 척도를 시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애착의 유형 중 불안정 성인애착 

에 해당하는 2개의 하위차원인 애착불안과 애 

착회피로 이루어져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집 Lkert 척도 

로(1='전혀 고렇지 않다', 5=＇매우 고렇다')， 

방향성이 다른 문항의 경우 역재집하여 각 척 

도의 접수가 높아질수록 애착불안 혹은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애착불안 .91, 애착회피 .88, 전체 신 

뢰도는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십리적 안녕감 

심 리 적 안녕 감을 측정 하기 위 해 Ryff(l989) 

가 개 방한 심 리 적 안녕 감 척 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를 조윤주(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 

성, 타인과의 궁정적 관계, 인생의 목표, 개인 

적 성장, 자아수용, 환경 지배감의 6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이루 

어져있댜 각 문항은 4집 Lkert 척도로 방향성 

이 다른 문항의 경우에는 역재집하여 접수가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언구에서 신뢰도논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절, 감내력과 몰두, 평가의 3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이다. 고통 

감내력 척도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견디는 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지로서 5집 L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방향성이 다른 

문항의 경우에는 역재집하여 접수가 높아질수 

록 고통감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조절 .74, 감내력과 

몰두 .87, 평가 .78이며, 전체 신뢰도는 .90이었 

댜 

적극적 내처 

적극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방한 스트래스 대처방식 척 

도(The Ways of Coping Checkoist)를 김 정 희 

(1987)가 번안, 타당화 하고, 요인분석하여 개 

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 대처는 사회적 지지 추구와 

문제중심적 대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로 구성 되 어 있다. 이 중 박주영 연구(1995)에 

서 선정한 적극적 대처에 해당하는 문제중심 

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의 두 가지 하위척 

도만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4집 Lkert 척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역재집 문항은 

없댜 접수가 높음수록 스트래스 상황에서 해 

당 내처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문제중 

고통감내력 심적 대처 .88, 사회적 지지추구 .86이며, 전체 

고통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 신뢰도는 .92이었다. 

(2005)가 개발하고 박성아{2010)가 번안하고 타 

당화한 고통감내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α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103 

3. 자료 분석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고통감 

내력, 적극적 대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3.0과 AMOS 22.0 프로고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음 확인하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 

들의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 해 Cronbach's 게 

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덴링을 통한 매 

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 

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음 확 

인하기 위 해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method) 

음 실시하였다.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1 

1. 애착불안 1 

2. 애착회피 21 
*** 

3. 고통감내력 -52 
*** 

4. 적극적 대처 -2 6*** 

5. 심리적 안녕감 -59 
*** 

M 2.25 

SD .58 

왜도 .35 

침도 .18 

주 ’p < ,05, **p < ,01, ***p <,001, 

2 

1 

m.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침도, 변수 간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고 결과, 평 

균(M = 2.25), 표준편차(SD = .58)를 보였으며, 

주요변인들의 왜도값 범위는 -.44에서 .35, 침 

도값의 범위는 - .39에서 .18로 나타나 정규분 

포 총족을 위한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 < 

2, 침도 < 7; West, Finch, & Curran, 1995)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애착불안의 경우 애 

착회피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 

면(r = .21, p < .001), 고통감내력(r = - .52, p 

< .001), 적극적 대처(r = - .26, p < .001), 심 

리적 안녕깁\r = - .59, p < .001)과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음 나타냈다. 애착회피 또한 고 

W= 415) 

3 4 5 

-16 *** 1 
*** 

.04 -39 1 

-42 *** 43 *** 55 
*** 

1 

2.94 3.46 2.71 2.86 

.52 .68 .58 .36 

-.01 -.20 -.21 .03 

.10 .10 -.2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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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내력(r = - .16, p < .01), 적극적 대처(r = 

- .39, p < .001), 심리적 안녕깁~r = - .42,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 

편, 고통감내력의 경우 적극적 대처와는 유의 

미한 관련성음 보이지 않았으나 심리적 안녕 

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음 보였고(r = .43, 

p < .001), 적극적 대처 역시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음 나타냈디-<.,r = .55,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측정모형 262.67 
*** 

z *** 
'f-. p < .001. 

** *** 
주. p < .01. p < .001. 

df 

67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각 측정변인들이 잠 

재변인들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 결과, 2 = 262.67(p <. 001), CF I= .940, 

ill = .918, RMSEA = .084로 모형검정이 가 

능한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표 2와 같다. 측 

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고립 1과 같다. 

CFI TII 

.940 .918 

RMSEA 

.084 

(.073 - .095) 

그림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인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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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불안정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신정한 후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고립 2와 같다. 최종모형 적합도는 

2 = 270.60(p < .001), CFI = .937, ill = 

.916, RMSEA = .085로 연구모형에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표준화된 경로게 

수들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에서 고통감내력으 

로 가는 경로( = -.58, p < .001)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고통감내력에서 심리 

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 .24, p < .001) 

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애착불안에서 적극 

저 내처로 가는 겅로( = - .21, p < .001)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 

z *** 'f-. p < .001. 

처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 .46, 

p < .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애착회피에 

서 적 극적 대 처 로 가는 경 로( = - .37, p < 

.001)와 애착회피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 - .19, p < .001), 애착불안에서 심리 

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 - .40, p < 

.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고 

러나 애착회피에서 고통감내력으로 가는 경로 

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4.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단순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 

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원 

자료(N = 415)를 무선표집하여 생성한 2,000 

개의 자료표본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표 3과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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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경로 

애착불안 나 심리적 안녕감 

애착불안 나 고통감내력 나 심리적 안녕감 

애착불안 나 적극적 대처 나 심리적 안녕감 

애착회피 나 심리적 안녕감 

애착회피 나 고통감내력 나 심리적 안녕감 

애착회피 나 적극적 대처 나 심리적 안녕감 

** *** 
주. p < .01. p < .001. 

같댜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으므로 애착불안이 심 리적 안녕 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고통감내력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적극적 대처도 부분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댜 또한 애착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으 

로 가는 경로에서 적극적 대처의 부분매개효 

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의 관 

게를 알아보고,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 

넝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불안 

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심리 

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애착불안은 애착회피와 유의미한 정적 상 

(N= 415) 

직접 간접 95% 신뢰구간 
총효과 

효과 효과 lower Upper 

** 
-.175 

-.277 
** 

-.060" -.096 -.031 

-.042*** -.080 -.016 

** 
-.100 

-.194" -.005 -.022 .007 

-.089 
*** 

-.145 -.048 

관음 보인 반면,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 심 

리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음 나타냈 

댜 애착회피 또한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음 나타 

냈댜 한편, 고통감내력은 적극적 대처와 유의 

미한 관련성음 보이지 않았으나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음 나타냈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댜 고 결과, 연구모형은 적절한 수준의 적합 

도를 보였고, 애착회피와 고통감내력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애착 

불안에서 고통감내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효과는 다른 직접 

경로의 효과 중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 

을 이해하는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애착과 

밀접 한 관련성 이 있음을 주장한 연구(Lope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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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nan, 2000; Pascuzzo et al., 2013)를 뒷받침한 

댜 또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음수록 스트래스 

상황에서 고 상황을 반추하거나 타인이나 자 

신을 비난하는 등 부정적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나타낸 연구(권두 

리, 신나나, 2018)와 연관된댜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의 중년기 성인은 고통이나 심리적으 

로 위협되는 상태를 견디기 보다는 부정적 정 

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Simons & Gaher, 

2005) 고통감내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고통감내력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고통감내력이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진다고 밝힌 연 

구(Keough et al., 2010)와 밀접한 관련성음 갓 

는댜 이를 통해 고통감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과 감정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 

지 않고 거리를 두며(Beck et al., 1979) 있는 

고대로 수용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음 뿐만 아니라. 회피적 대처를 적게 함으 

로써 심리적 안녕감에도 궁정적 영향을 주게 

됩 (Vujanovic et al., 2013)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있댜 

애착불안에서 적극적 대처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애착불안과 적 

극적 스트래스 대처가 부적 상관음 보인 연구 

(양난미 등, 2015)와 불안정 성인애착은 적극 

적 내처방식인 뭍제해걸중심과 사회적지지 추 

구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 연구(박재욱, 2018) 

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 

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궁정적인 행동시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배성희와 양난미 (2016) 연 

구에서는 애착불안은 적극적 스트래스 대처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

검증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극적 대처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 

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적극적 대처 

는 우울음 감소시 킬 뿐만 아니 라(Coyne, et al., 

1981), 적극적 대처가 높음수록 행부감이 높으 

며(정윤선, 1993), 문제중심적 대처전략과 사회 

적 지지추구 대처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 

고 하였디여함경애 등, 2011; 이민정, 최진아, 

2013). 이에 기반 할 때, 적극적 대처는 스트 

래스 유방 요인에 대해 직면하여 고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 대처는 외부 

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을 시도함으로써(이 

민장 최진아, 2013)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회피에서 적극적 대처로 가는 경로는 부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애착회피를 가진 사 

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부적 정서를 무시하 

거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 

는 두려움으로 문제해결 자체를 왜곡해 버리 

는 경 향이 있고(Wei et al., 2005), 애 착회 피 는 

대인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타인을 의 

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를 적게 

사용한다는 연구(신노라, 안창일 2004)와 부합 

된댜 특히, 애착회피는 감정음 축소, 억압하 

거나 스드레스 상황에서 회피하려논 특성(강 

혜림, 정남운, 2018)으로 발생된 사건이 자신 

에게 일어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어 

렵기 때문에(임지준, 권석만, 2014) 애착회피는 

적극적 대처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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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회피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애착회피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친해지거나 다른 사람 

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하게 지각하고(Wei, 

Mallinckrodt, Larson, & Zaalik, 2005 ; 한유경 , 신 

나나, 2019),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생하는 부 

정적인 정서를 피하기 위해 감정음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애착회피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 

하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디付仁경자, 2005). 

즉, 중년기 여성의 애착회피는 대인관계와 친 

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를 회피하며 방 

어적인 전략을 환성화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 

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심리적 안 

넝감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불안도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고 효과는 애착회피 

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애착불안은 

심리적 적응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감정 

기부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한 반응으 

로 심 리 적 안녕 감을 낮춘다는 연구(Mikulincer 

& Shaver, 2007)와도 일치한댜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이 애자회피보다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애착불 

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심리적 안녕감 

음 증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생(유경자, 2005), 대 

학생 (Shaver & Hazan, 1993), 성 인(Mikulincer & 

Shaver, 2007)에 이르기까지 애착불안은 심리적 

안녕감과 강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한 결 

과이댜 

한편, 애착회피에서 고통감내력으로 이어지 

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보다도 부정 

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통감내 

력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Simons 

& Gaher, 2005; Vujanovic et al., 2011)와 다른 

결과이댜 고통감내력은 부정적 경험이나 정 

서적 고통음 수용하고 견디어 내게 하며, 변 

화시킬 수 없는 것이나 불확실한 것들을 수용 

하게 한디-(Simons & Gaher, 2005). 고러 나 애 착 

회피는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정서를 익 

제하고자 하는 태도로 외상사건으로 인해 형 

성된 부정적 사고나 감정음 재처리하기 어렵 

고 문제상황을 회피하게 만들므로(양난미 등, 

2015),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것으 

로 추론된다 고러나 추후 경험연구를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재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 

넝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고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애착불안 

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있는 중년기 성인이 애착 대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미한 자극에도 정서를 

과장하여 표출하는 과잉환성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Mikulincer & Shaver, 2003), 스트래스 상황 

에 처했음 때 자신의 부정적 사고나 정서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압도됩으로써 부정적 정 

서를 다루기 어려워져(Gillath, Bunge, Shaver, 

Wendelken, & Mikulincer, 2005), 결국 고통감내 

력을 저하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낮춘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있는 중년기 여 

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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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전략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댜 먼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애착불안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댜 애착불안은 마음챙김을 잘한 

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바 

있디-(Parto & Besharat, 2011). 애착불안은 타인 

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서적 의존과 과민반응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 버려 

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를 억압, 단절하는 

전략을 사용하므로, 마음챙김을 통해서 부적 

응적 정서조전전략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감 

음 높일 수 있디偉임정의, 정남운, 2019). 마음 

챙김이란 정서에 대한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알아차림을 통하여 경험에 대해 회피하거나 

반추하지 않는 것으로 (Hayes & Feldman, 

2004), 실제로 불안정 애착이 있는 중년기 여 

성음 대상으로 마음챙김 훈련 결과,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자각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 

음 높였디-(Caldwell & Shaver, 2015). 고러나 애 

착불안은 개인적인 특성음 반영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고(김정문, 2010), 이 

에 따른 치료적 개입에도 한계집이 있음 것으 

로 보인댜 따라서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 

수준을 낮추도록 다루는 개입 이외에 고러한 

특성이 어떻게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지 고 

기제를 이해하여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댜 즉, 본 연구결과, 중년기 여성이 

애착불안이 있을 경우 고통갑내력에 영향을 

주어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므로, 고통감내력 

을 함께 고려하는 개입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ough 등(2010)도 부정 

정서를 견디는 능력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통감내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정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서를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어 

렵고 회피적 대처를 많이 하게 되는 바-(Simons 

& Gaher, 2005), Zvolensky와 Otto(2007)는 낮은 

고통감내력과 관련하여 탈중심화를 제안하였 

댜 이에 중년기 여성이 애착불안이 있음 경 

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음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탈중심화 

개입으로 고통감내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 

댜Beck et al., 1979). 이를 통해 일상생환에서 

경험하는 사고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으며, 회피적 대처를 덜 하게 되 

는 등 부정적 정서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음 것이디-(Leyra et al., 2010). 종합해 보면, 중 

넌 여성의 불안애착음 다루고 고통감내력 증 

진을 위한 치료적 개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애착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 

게에서 적극적 대처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 

되었댜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이 애착불 

안이 높음 경우, 관계를 중시하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애착 관련 사고에 과하게 

몰입하므로, 스트래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 

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중심적인 대처보다논 

부적응적 인 방식으로 내처함으로써(Collins & 

Feeney, 2000) 심 리 적 안녕 감을 감소시 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적극 

적 대처보다 소극적 대처를 더 사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디〈강혜림, 정남운, 2018). 즉 중 

년기 여성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확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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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고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부정하거나 무 

시하며,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고, 관계에 집 

중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데, 이는 스 

트래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데 기인한 

다(김정문, 2010). 또한 성인애착의 기본적인 

작동모덴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애착의 유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게가 있으나(김정 

문, 2010)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음챙김을 

통한 애착불안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과 동시 

에 적극적인 스트래스 대처법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효율적 

인 개입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극 

적 대처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가 있으므로(이 장호, 김 정 희 , 1988), 먼저 

중년기 여성의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음 향상 

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훈련으로 이루 

어진 인지행동요법 적용 스트래스 관리 프로 

고램으로 문제중심적 대처를 높임으로써(남춘 

연, 김희숙, 권소희, 2013)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것이다. 또 

한 사회적 지지추구를 조력하기 위해서는 개 

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통해 중년기 여성이 

자신이 처한 스트래스 상황에서 도움을 추구 

하는 행동음 하도록 개입하여 심리적 안녕감 

음 높일 수 있음 것이다. 종합해 보면, 상담 

장면에서 애착불안을 보이는 중년기 여성의 

정서적 고통과 과장된 호소를 총분히 공감하 

거나 스드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알아차려 표 

현하는 적극적 대처를 함께 사용하도록 조력 

한다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 

이어서, 애착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서 적극적 대처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댜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스트래스 상황에 

서 어떤 전략적인 해결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를 억제하고 회피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 

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박인숙, 김은하, 

2018) 적극적 대처 방식음 저하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떤어뜨리게 된다. 특히 애착회피수 

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대처도 낮아지기에 

애착회피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디"良ll 립, 

정남운, 2018). 선행연구에서 애착불안과 동일 

하게 애착회피 수준을 낮추는 궁정적 개입으 

로 마음챙김을 강조하였디-(Caldwell & Shaver, 

2015; Parto & Besharat, 2011). 애착회피의 경우 

마음챙김이 높으면 자기조전음 통해 자동적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궁정적 인 상태를 만들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디但}인숙, 김은하, 

2018). 마음챙김을 통해 탈매몰의 경험을 반복­

하게 되면 불안정한 작동모덴에서 안정된 모 

덴로 변화될 수 있다고 했디-(Parto & Besharat, 

2011). 이렇게 개입된 애착회피는 적극적인 방 

식으로서의 스트래스 대처 노력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적극적 스트래스 해결을 통하여 결 

국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민정, 최진아, 2013) 

에 기여할 것이라는 집을 보여준다. 애착회피 

특성음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이고 독립적인 행동 경향으로 스트 

래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으로(Kobak & Sceery, 1988) 상 

담장면에 오논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애착회피를 보이는 중년기 여성에 대한 섬세 

한 관심으로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 

착회피가 높아질수록 적극적 대처의 하위요인 

인 문제해결중심 대처방식이 낮아지므로(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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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등, 2015), 상담장면에서 문제해결중심의 였다. 이를 통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 

대처전략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하면, 애착회피 중년기 여성에게 지금-여기에 

서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기개방을 촉 

진하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능력을 키워 준다면, 적 

극적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사회적 적응 기능의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 인애착이 있 

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기능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성장지향적 개입의 중요성음 확인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인내적인 요인인 고통 

감내력과 적극적 대처를 고려하였다. 이는 궁 

정심리학에서 약집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강집 

음 강화하고, 성장지향적인 개입이 상담환용 

가치가 크다고 본 관집 에서 볼 때(김고은, 

2013),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효율적인 내 

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들이 불안정 

성인애착이라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고통감 

내력 증진과 적극적 대처 훈련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언구를 했다논데 의의가 있다. 즉, 4 

가지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 

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 

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 

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감 증진을 위해 불안정 성 인애착과 더불어 고 

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를 함께 살펴볼 때 효 

과적인 개입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고 가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은 적극적 대처를 통해, 애착불안은 고통 

감내력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 

음 확인하였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 

원의 특성 차이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과 

정이 다르므로 상담 개입 시 중년기 여성의 

애착수준을 차원별로 고려하고 이에 따른 차 

별화된 상담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애착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부분매개 함으로써 고통감내력 

의 영향력을 보여 준 반면, 애착회피의 경우 

에는 이를 매개하지 않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통감 

내력 증진을 통한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효과 

는 애착불안이 높은 중년기 여성의 상담 개입 

으로는 효과적이나 애착회피가 높은 중년기 

여성의 경우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집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 

언은 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년기 여성음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일 

반인 모두에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게가 있다. 

중넌 여성의 다양한 스드레스가 중넌71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 

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근거하여(정성훈 등, 

2016) 중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지만, 본 연구결과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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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분석을 통해 관련 변인들과의 구조적 관 

게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궁정적인 기능 

화에 초집을 둔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 

여 성인애착과 고통감내력, 적극적 대처와의 

관련성음 살펴보았다. 고러나 최근 안녕감의 

구인을 4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별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고리고 정신병리 차 

원과 신체적 안녕감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디-(Helga, Rod, Mogan & Tim, 2014). 

특히 중년기는 신체적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 

고리고 위기감이 있는 시기이므로 후속연구에 

서는 안녕감의 의미를 4가지 하위차원으로 나 

누어 세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댜 고러나 고통감내력이 회피적 대처와 밀 

접한 관련이 있었고(Keough et al., 2010)와 고 

통과잉 감내의 경우 적극적 대처와의 관련성도 

시사하고 있는 바(서장원, 권석만, 2015), 고통 

음 견디는 능력이 스트래스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행동과 관련이 있음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스트래스 대처방식 유형을 

구별하고 고것에 따른 고통감내력, 심리적 안 

넝감 간의 관계모형 검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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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aged Women's Unstabl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 of Pain Endurance and Active Coping 

Eo, Young-ran Kim, Yeong-hee 

Dept.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women's unstable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psychological well-being, pain history, and active coping,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ain endurance and active cop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online and 

offline surveys for 415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to 60s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and 

analyzed the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xie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pain endurance, and active coping and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voida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tive coping were found to be negatively significant. 

Additionally, the path from pain endurance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path from active coping to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found to be positively significant. Second, pain endurance and active coping 

corresponding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e coping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growth-oriented intervention of pain endurance and active coping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women with unstable adult attach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differentiated counseling intervention considering two attachment dimension characteristics to transform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through active coping to psychological well-being. 

Keywords: middle-aged women, unstable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pain endurance, active coping 


